
KOREAN J. FOOD COOKERY SCI.
Vol. 26, No. 4, pp. 450～457 (2010)

450

대학생들의 BMI 지수에 따른 외식 식행동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김 미 정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the Din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Seoul Area

Mee-Jeong Kim
Department of Traditional Cuisine , Ba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A surve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the dining out behaviors of 316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rea for May and September, 2006. The subjects included 114 males and 202 females. General charac-
teristics and BMI determined that of the students 56 (17.7%) were underweight, 222 (70.3%)were normal, 23 (7.3%) 
were overweight, and 15 (4.7%) were obese. There were differences in BMI according to age , sex, and major. Students 
majoring in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were 58.3% and 51% normal weight, respectively, and the next most com-
mon weight class was overweight. The non smoking group showed had primarily normal weight subjects followed by 
underweight-subjects, but the smoking group had primarily normal weight subjects followed by overweight subjects 
(P<0.001). The frequency of dining out for breakfas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BMI (P<0.05). The group that frequ-
ently dined out for breakfast were primarily of normal weight followed by overweight subjects, but the group that rarely 
dined out for breakfast were primarily of normal weight followed by underweight subjects(21.4%). Groups whose cri-
teria for selecting dining out meals were flavor and price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underweight subjects than other 
groups. The group whose motivations for choosing dining out meals were convenience and habit showed a higher percen-
tage underweight subjects than other motivations. The group that selected the Western food menu for dining out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underweight subjects than other food menu groups. And, the groups that selected Japanese and 
Korean food were primarily of normal weight followed by underweight subjects , but the result wa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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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현대사회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가족단위의 변화, 식품가공 기

술의 발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음식문화의 변화로 식생

활은 외식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외식의 횟수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외식산업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요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하

는 번거로움이나 시간의 낭비, 재료의 낭비를 피하기 위

해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외식은 점점 증가

하고 있지만 외식을 통해 가정내에서 만든 음식같은 식

사를 바라는 면도 없지 않다.
지금까지 외식행동이 체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는 패스트푸드와 간식의 섭취가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Kim JE과 Min HS(2008)이 일부 중학생의 

체중에따른 식행동의 연구, Kim CY 등(1990)의 중⋅고등

학생들의 패스트푸드와 영양상태연구와 Kang KJ(2001), 
Kim KW 등(1998)의 여대생의 체중조절에 관련된 요인의 
연구, Lee HS 등(1998)의 춘천시 일부 대학생의 식습관

과 비만도 조사에서 간식의 종류는 BMI에 영향을 미치

며, 또한 스낵류, 컵라면, 떡볶이를 자주 섭취할수록 영

향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비만에 식습관이나 알콜, 흡연이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한 보고는 Kim OH 등(2007)은 과체중 및 비만인 

여성의 경우 비만도에 따른 식습관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Kim SY과 Lee HJ(2007)은 아동들의 식

습관이 BMI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식습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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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보통이며 여름이 겨울에 비해 영양소 섭취량이 높

고 식습관이 좋을수록 단백질, 칼슘, 타아민의 섭취량이 

높다고 하였다. Baek SH과 Kim EJ(2007)은 여대생 체중 
유지자들의 식습관조사에서 체중유지자들은 매번 과식하

지 않고 소식하는 습관을 유지하며 간식과 청량음료를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하였다. Kim KH(2006)은 일부 저체

중과 과체중 대학생의 식습관과 생활습관, 혈액지표의 비

교분석을 연구하여 과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음주빈도가 
높고 흡연도 저체중군이 과체중군보다 유의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Kmi BR과 Im YS(1998)은 비만군은 습

관적으로 먹는 경향이 크며 비만군은 음식을 선택할 때 

맛 다음으로 분량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정상군이나 

저체중군 보다 높게 나타났다. Kim JH 등(1997)은 흡연

여대생은 알콜과 커피의 섭취비율이 비흡연 여대생보다 

많고 단맛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또한 비만에 대한 인지도도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는데, Kim SY 등(2007)의 보고에 따르면 남학생은 여

학생보다 자신을 유의적으로 더 뚱뚱하다고 생각하며 이

상형에 대해서는 여학생이 남자보다 유의적으로 마른 체

형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형인식에 따른 욕구가 

신체상의 저해를 가져올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남학생

은 한식을, 여학생은 양식과 분식을 많이 먹으며 간식도 

여자가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군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도 대학생들의 외식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대한 많은 조사들이 있었다(Kim HS와 Chung CE 
(2001), Chung HJ(2001), Lee JM 등(2001), Lee JS와, 
Oh HS와 Min SH(2001), Cho KJ와 Kang HJ(2004), Kim 
MS(2005), Ko MS(2007)). 그 외에도 대학생들의 BMI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Park YS 등(1995), Choi BS 등
(1999), Choi BS와 Hong JP(2000), Kang KJ(2001), Chung 
NY 등(2002), Kim KH(2003)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Kim 
OH과 Kim JH(2006)은 정상군에 비해 저체중이거나 과

체중인 경우 칼슘, 철분, 아연, 엽산등의 섭취가 불량하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는 대학생들

의 외식환경에서 대학생들의 BMI에 따른 일반특성과 외

식행동의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자 임의대로 서울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남, 여 무작위로 추출하여 

설문지 조사를 하였고 조사기간은 2006년 5월과 9월에 

실시하였다. 배포한 설문지 총 400부 가운데 불완전한 설

문지를 빼고 316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들을(Ahn SJ 1989, 
Kim MS 2005)을 참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키와 

몸무게와 함께 일반적 사항은 성별, 연령, 전공, 거주형

태, 음주량, 흡연여부 등의 6문항을 조사하였다. 키와 몸

무게로 계산한 BMI는 우리나라기준치(대한비만학회, http:// 
www.kosso.or.kr)를 이용하였다. BMI가 18.5 이하는 저체

중, 18.5～22.9은 정상, 23～224.9는 과체중, 25 이상은 비

만이라 표시하였다. 외식과 선호 음식에 관한 조사는 아

침, 점심, 저녁으로 외식을 하는 빈도, 외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외식비용, 외식을 하는 이유, 외식시의 문

제점, 외식 시 주로 선택하는 음식, 각 요리별로 좋아하

는 메뉴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version 14.0)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식행동에 따른 일반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Characteristics N Percentage(%)

Gender
Male 114 36.1

Female 202 63.9

Age(yrs)
19~21 145 45.9
22~24 99 31.3
25~27 72 22.8

Type of 
residence

one's own house 221 69.9
boarding 5 1.6

self-boarding 60 19.0
dormitory 30 9.5

Major

Liberal art 50 15.8
Engineering 31 9.8

Science 24 7.6
Social science 39 12.3

Management & Economics 69 21.8
Law 22 7.0

Art & gymnastics 52 16.5
Globalism 23 7.3
The others 6 1.8

Smoking
Yes 50 15.8
no 266 84.2

Alcoholic 
beverage
(Soju,btl)

0 55 17.4
0.5 66 20.9
1 122 38.6

1.5 20 6.3
2 41 13.0

>2.5 12 3.8



452 김미정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6권 제 4호 (2010)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by BMI N(%)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χ2

Age(yrs)
19~21 21(14.5) 114(78.6) 6(4.1) 4(2.8)

40.335***22~24 30(30.3) 62(62.6) 5(5.1) 2(2.0)
25~27 5(6.9) 46(63.9) 12(16.7) 9(12.5)

Gender
Male 4(3.5) 79(69.3) 17(14.9) 14(12.3)

55.954***
Female 52(25.7) 143(70.8) 6(3.0) 1(0.5)

Major

Liberal art 11(22.0) 39(78.0) 0(0) 0(0)

57.389***

Engineering 4(12.9) 16(51.6) 7(22.6) 4(12.9)
Science 5(20.8) 15(58.3) 5(20.8) 0(0)

Social science 4(10.3) 29(74.4) 1(2.6) 5(12.8)
Management & economics 9(13.0) 54(78.3) 3(4.3) 3(4.3)

Law 2(9.1) 17(77.3) 2(9.1) 1(4.5)
Art & gymnastics 14(26.9) 34(65.4) 4(7.7) 0(0)

Globalism 7(30.4) 14(60.9) 1(4.3) 1(4.3)
The others 0(0) 5(83.3) 0(0) 1(16.6)

Type of 
residence

one's own house 43(19.5) 157(71,0) 12(5.4) 9(4.1)

8.272
boarding 1(20.0) 3(60.0) 1(20.0) 0(0)

self-boarding 9(15.0) 42(70.0) 6(10.0) 3(5.0)
dormitory 3(10.0) 20(66.7) 4(13.3) 3(10.0)

Alcoholic 
beverage
(Soju,btl)

0 10(18.2) 40(72.7) 4(7.3) 1(1.8)

24.843

0.5 15(22.7) 44(66.7) 4(6.1) 3(4.5)
1 20(16.4) 90(73.8) 6(4.9) 6(4.9)

1.5 3(15.0) 15(75.0) 2(10.0) 0(0)
2 8(19.5) 25(61.0) 4(9.8) 4(9.8)

>2.5 0(0) 8(66.7) 3(25.0) 1(8.3)

Smoking
Yes 4(8.0) 33(66.0) 6(12.0) 7(14.0)

15.854***
No 52(19.5) 189(71.1) 17(6.4) 8(3.0)

N(%) 56(17.7) 222(70.3) 23(7.3) 15(4.7)
*p<0.05, **p<0.01, ***P<0.001
BMI(kg/m2) underweight :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23~24.9
obese: >25

사항의 항목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는 χ2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서울시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별, 연령별, 전공별, 
거주형태별, 흡연여부, 주량에 따른 외식에 대한 조사결과

는 다음과 같았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대학생들 316
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은 19～21세가 145명(45.9%), 
22～24세 99명, 25세 이상은 72명이었다. 남학생 114명의 
평균 몸무게는 68.6±9.14 kg, 키는 175.76±5.57 cm이며 

여학생의 평균 몸무게는 51.66±5.18 kg, 키는 162.43±3.98 
cm이었다. 이들 중 69.9%는 자기집에서 통학하였으며 자

취는 19%, 기숙사 9.5%, 하숙은 1.6%이었다. 이들의 주

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1병이 38.6%이었고 다음이 반병 

20.9%이었고, 2병 이상도 17%에 달했다. 흡연은 84.2%
의 학생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BMI에 따른 일반사항

조사 대상자들의 BMI에 따른 일반특성은 Table 2에 제

시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56명(17.7%)이 저체중으로 나타

났고, 222명(70.3%)는 정상의 체중으로 23명(7.3%)은 과

체중, 15명(4.7%)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각 나이대별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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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ning out frequency by BMI N(%)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χ2

Frequency of dining out for 
breakfast 

frequently 3(6.5) 33(71.7) 7(15.2) 3(6.5)
12.582*occasionally 9(14.1) 50(78.1) 4(6.3) 1(1.6)

rarely 44(21.4) 139(67.5) 12(5.8) 11(5.3)

Frequency of dining out for 
lunch 

frequently 42(18.2) 160(69.3) 18(7.8) 11(4.8)
4.409occasionally 12(18.2) 49(74.2) 2(3.0) 3(4.5)

rarely 2(10.5) 13(68.4) 3(15.8) 1(5.3)

Frequency of dining out for 
dinner 

frequently 42(20.4) 135(65.5) 17(8.3) 12(5.8)
8.909occasionally 12(12.0) 81(81.0) 5(5.0) 2(2.0)

rarely 2(20.0) 6(60.0) 1(10.0) 1(10.0)

Frequency of dining out for 
snack meals 

frequently 21(19.4) 75(69.4) 4(3.7) 8(7.4)
8.588occasionally 28(16.6) 122(72.2) 13(7.7) 6(3.6)

rarely 7(17.9) 25(64.1) 6(15.4) 1(2.6)
56(17.7) 222(70.3) 23(7.3) 15(4.7)

*p<0.05, **p<0.01, ***P<0.001
BMI(kg/m2) underweight :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23~24.9
obese: >25

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다음으로는 19～24세는 저

체중이, 25～27세는 과체중이 유의적으로(p<0.001)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가장 많은 비율이 정상이었

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은 저체중이 남학생은 과체중

과 비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으로(p<0.001) 차이

를 보였다. 전공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자연과

학과 공학을 전공자는 정상체중이 58.3%와 51%를 보이

고 다음으로는 과체중의 비율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체능 전공자의 경우는 26.9%가 저체

중으로 나타나 전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음주의 여부와 거주형태는 대학생들의 비만

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는 정상의 비율이 모두 높았지만 비흡연자는 
저체중이 흡연자는 비만과 과체중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P<0.001) 높게 나타났다. Ko MS(2007)는 부산지역대학

생들의 남녀 흡연비율은 각각 60.0%, 6.4%로 보고하였

지만 BMI와의 관계는 보고되지 않았다. Kim KH(2003)
의 보고에 의하면 광주지역 조사 대학생들의 18.9%가 흡

연을 하였고 음주는 남녀 각각 88%, 85.8%로 보고하였

고 또 흡연량, 알코올 섭취빈도, 커피섭취량이 증가함에 

따라 BMI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본연구에서의 결과는 알콜의 섭취량과는 유의적인 상관

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다른 결과를 보였으나 흡연과는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

3. BMI에 따른 외식회수

서울 지역 대학생의 BMI에 따른 외식회수는 Table 3
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침에 외식을 하는 경우는 대학생

의 BMI에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p<0.05). 아침에 외식을 자주하는 그룹은 BMI가 정상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과체중이 많았으나 아침에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그룹은 정상이 가장 많고 다 음

으로 저체중이 21.4%로 나타났다. 점심과 저녁, 간식으

로 외식을 하는 것은 BMI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

음을 보이지 않았다. Baek SH와 Kim EJ(2007)의 연구에 
의하면 20대 여대생 체중유지자들의 식습관에서 외식은 

저녁식사량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체중 증가의 요인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간식이나 

저녁 외식이 BMI와 유의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Kim SY 등(2007)은 대학

생들이 주 1회 이상 외식하는 비율은 여자가 81.5%로 남

자 70.3%보다 높았으나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적이

지 않았다고 하였다. Kim KH(2003)의 보고에 의하면 광

주지역 대학생들의 외식빈도는 한달에 3번 이하가 37.7%
로 가장 많았고 외식빈도가 많을수록 BMI가 높았다고 

보고하였고, Lee JW(2009)는 BMI는 고외식군이 저외식

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높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매 

식사에서 외식의 빈도가 비만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 결

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아침에 외식빈도가 클

수록 비만과 유의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Lee JW 
(2009)의 연구에서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BMI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는 결과는 본인의 2006년도 연구이고 대

학생을 상대로 한 것이며 아침을 외식으로 한 경우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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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ning out behaviors by BMI N(%)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χ2

Type of main
lunch meal

Lunch box 1(33.3) 2(66.7) 0(0) 0(0)

15.843*

Dining out meals-frequent 15(28.3) 34(64.2) 1(1.9) 3(5.7)
Dining out meals-occasionally 9(27.3) 21(63.6) 1(3.0) 2(6.1)

Dining out meals-everyday 2(9.1) 18(81.8) 2(9.1) 0(0)
Use school cafeteria 17(12.1) 103(73.6) 13(9.3) 7(5.0)

Use other establishment 12(18.5) 44(67.7) 6(9.2) 3(4.6)

Criterion of selecting
dining out meals

Preference 25(19.5) 89(69.5) 6(4.7) 8(6.3)

9.229

Sanitation 0(0) 2(100.0) 0(0) 0(0)
Nutrition 0(0) 5(100.0) 0(0) 0(0)

Price 3(12.0) 17(68.0) 3(12.0) 2(8.0)
Flavor 27(18.6) 100(69.0) 13(9.0) 5(3.4)

Persuation 1(9.1) 9(81.8) 1(9.1) 0(0)

Motivation of
dining out meals

Convenience 28(20.4) 93(67.9) 7(5.1) 9(6.6)

32.487**

Difficult to prepare lunch box 4(11.1) 24(66.7) 6(16.7) 2(5.6)
Difficult to carry lunch box 2(7.7) 18(69.2) 6(23.1) 0(0)

Enjoy favorite food 12(16.2) 57(77.0) 2(2.7) 3(4.1)
Taste 1(5.3) 17(89.5) 1(5.3) 0(0)
Habit 9(37.5) 13(54.2) 1(4.2) 1(4.2)

Problems in
dining out meals

Flavor(taste) 2(13.3) 8(53.3) 2(13.3) 3(20.0)

15.718

Unbalanced nutrition 19(18.1) 74(70.5) 7(6.7) 5(4.8)
Insanitary 14(22.6) 43(69.4) 5(8.1) 0(0)
Expensive 17(17.9) 66(69.5) 6(6.3) 6(6.3)

Variety of menu 4(10.5) 30(78.9) 3(7.9) 1(2.6)
Unkindness 0(0) 1(100) 0(0) 0(0)

Menu choice
for dining out

Korean foods 38(18.1) 143(68.1) 18(8.6) 11(5.2)

11.979

Chinese food 0(0) 5(83.3) 0(0) 1(16.7)
Western food 15(23.8) 43(68.3) 4(6.3) 1(1.6)
Japanese food 2(11.8) 14(82.4) 0(0) 1(5.9)

Noodle 1(5.9) 14(82.4) 1(5.9) 1(5.9)
Bakery 0(0) 2(100) 0(0) 0(0)

The others 0(0) 1(100) 0(0) 0(0)

Expense for
dinning out meals

in lunch(won)

<1000 1(33.3) 2(66.7) 0(0) 0(0)

12.613

1000-1500 3(50.0) 3(50.0) 0(0) 0(0)
1500-2000 3(20.0) 12(80.0) 0(0) 0(0)
2000-3000 17(15.0) 79(69.9) 11(9.7) 6(5.3)
3000-5000 28(17.9) 107(68.6) 12(7.7) 9(5.8)

>5000 4(17.4) 19(82.6) 0(0) 0(0)
56(17.7) 222(70.3) 23(7.3) 15(4.7)

*p<0.05, **p<0.01, ***P<0.001
BMI(kg/m2) underweight :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23~24.9
obese: >25

사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아침을 먹은 것과 비교를 할 수 
없고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Kang KJ(2001)은 여대생들

의 식습관 조사에서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 간식을 

거의 먹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유의적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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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oods to carry most frequently by BMI N(%)
Underweight Normal Overweight Obese χ2

Foods to carry most 
frequently in person

Korean foods 5(19.2) 16(61.5) 3(11.5) 2(7.7)

11.855

Chinese food 34(16.9) 140(69.7) 15(7.5) 12(6.0)
Western food 9(22.0) 29(70.7) 2(4.9) 1(2.4)
Japanese food 2(50.0) 2(50.0) 0(0) 0(0)

Noodle 3(10.0) 24(80.0) 3(10.0) 0(0)
Bakery 3(23.1) 10(76.9) 0(0) 0(0)

The others 0(0) 1(100) 0(0) 0(0)

Reasons to carry most 
frequently in person

Low cost 7(13.7) 37(72.5) 3(5.9) 4(7.8)

5.298
Custom 31(20.1) 104(67.5) 13(8.4) 6(3.9)

Sanitation 0(0) 1(100) 0(0) 0(0)
Good nutrition 2(22.2) 6(66.7) 0(0) 1(11.1)
Favorite food 16(15.8) 74(73.3) 7(6.9) 4(4.0)

Foods to carry most 
frequently in family

Korean foods 7(15.6) 30(66.7) 4(8.9) 4(8.9)

11.426

Chinese food 35(17.9) 140(71.4) 13(6.6) 8(4.1)
Western food 11(25.6) 25(58.1) 5(11.6) 2(4.7)
Japanese food 0(0) 4(100) 0(0) 0(0)

Noodle 1(7.7) 10(76.9) 1(7.7) 1(7.7)
Bakery 2(15.4) 11(84.6) 0(0) 0(0)

The others 0(0) 2(100) 0(0) 0(0)
56(17.7) 222(70.3) 23(7.3) 15(4.7)

*p<0.05, **p<0.01, ***P<0.001
BMI(kg/m2) underweight : <18.5

normal: 18.5<22.9
overweight: 23~24.9
obese: >25

고 보고하였다. Cho KJ와 Kang HJ(2004)의 보고에 의하

면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외식횟수는 일주일에 1～2회가 

가장 많았으나 외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남학생은 31.0%, 
여학생은 11.1%로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4. BMI에 따른 외식행동 양상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BMI에 따른 외식행동 양상은 Table 
4와 같다. 주로 먹는 점심식사의 형태는 BMI와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외식시 음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 
외식시 문제점 등은 BMI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특히 외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과 가격이라

고 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저체중의 비율이 비교

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하는 이유에서는 BMI
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나냈는데(p<0.01) 편
리하기 때문에, 또는 습관적으로 라고 답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저체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식시 선택하는 메뉴는 양식을 먹는다는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에 비해 저체중이 비교적 많았고 한식과 일식을 
선택한 그룹도 정상다음으로 저체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식시 사용하

는 비용은 2,000에서 5,000원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BMI와는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이지 않았다. Ko MS(2007)는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식습

관조사에서 75%가 한식을 가정 선호하였고 여학생은 남

학생보다 결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SY 등
(2007)은 대학생들의 외식시 선택하는 음식으로 남자가 

61%로 여자 46.3% 보다 한식을 많이 선택하였고 여자는 
가각 20.5%로 남자보다 양식과 분식을 많이 선택하는 것

으로 보고하였다. 또 간식과 외식의 종류는 비만군에 따

라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Kim KH 
(2003)의 보고에 의하면 광주지역대학생들의 외식중 한식

이 4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식, 분식, 즉석식품, 
양식, 일식 순이었다. 외식으로 중식을 하는 학생의 BMI
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Kang KJ(2001)은 여대생들

의 식습관 조사에서 fastfood의 이용횟수는 정상체중군이 

저체중군보다 유의적으로 이용횟수가 많았다고 보고하였

다. 그리고 저체중군과 정상체중군에서 BMI에 따른 외식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Cho KJ와 Kang HJ 
(2004)의 보고에 의하면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외식시 선

택기준은 기호> 가격> 편리성> 분위기> 영양 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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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에서도 BMI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기호> 맛> 추천> 가격으로 나타

나 기호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함을 보였다. You DR(2009)
는 대학생들은 친구들과 외식을 가장 많이 하며 따라서 

관련정보도 친구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보

여 본 연구의 ‘추천’에 의해 외식을 찾는다는 3위의 결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BMI에 따른 배달식에 대한 식행동

BMI에 따른 배달식에 대한 식행동은 Table 5에 제시

하였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식이 일식, 빵, 
양식이라고 답한 사람이 저체중의 비율이 높았지만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이유에서는 영양가가 좋을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맛이 

있어서 라고 답한 그룹에서 저체중의 비율이 높이 나타

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가족들이 배달식을 먹을 때 
많이 시켜먹는 음식은 중식이 가장 많았으나 이들은 다

른 그룹에 비해 정상체중의 비율이 높았고 가족단위로 

양식을 주로 시켜 먹는다는 그룹은 저체중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IV. 결 론

서울시내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자로 성별, 연령별, 
전공별, 거주형태별, 흡연여부, 주량에 따른 외식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조사시기는 2006년 

5월과 9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서울시내 대학

생들 31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령은 19～21세가 145명
이며 45.9% 22～24세 99명, 25세 이상은 72명이었다. 남
학생 114명의 평균 몸무게는 68.6±9.14 kg, 키는 175.76± 
5.57 cm이며 여학생 202명의 평균몸무게는 51.66±5.18 
kg, 키는 162.43±3.98 cm이었다. 이들의 주량은 소주를 

기준으로 1병이 38.6%이었고 다음이 반병 20.9%이었고, 
2병 이상도 17%에 달했다. 흡연은 84.2%의 학생이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들의 BMI에 따른 일반특성을 보면 조사대

상자 중 56명(17.7%)이 저체중으로 나타났고, 222명(70.3%)
는 정상의 체중으로 23명(7.3%)은 과체중, 15명(4.7%)은 

비만으로 나타났다. 각 나이대별로 정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그다음으로는 19～24세는 저체중이, 25～27세
는 과체중이 유의적으로(p<0.001) 많은 비율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가장 많은 비율이 정상이었지만 그 다음으로는 
여학생은 저체중이 남학생은 과체중과 비만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나 유의적으로(p<0.001) 차이를 보였다. 전공에서

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자

는 정상체중이 58.3%와 51%를 보이고 다음으로는 과체

중의 비율이 다른 전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

체능 전공자의 경우는 26.9%가 저체중으로 나타나 전공

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음주의 여

부와 거주형태는 비만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으나 흡연의 경우는 정상의 비율이 모두 높았지만 비

흡연자는 저체중이 흡연자는 비만과 과체중의 비율이 유

의적으로(P<0.001) 높게 나타났다.
BMI에 따른 외식회수를 보면 먼저 아침에 외식을 하

는 경우는 BMI에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아침에 외식을 자주하는 그룹은 BMI
가 정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과체중이 많았으나 아

침에 외식을 거의 하지 않는 그룹은 정상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저체중이 21.4%로 나타났다. BMI에 따른 외식

행동 양상을 보면 주로 먹는 점심식사의 형태는 상관관

계를 보였으나, 외식시 음식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기준, 
외식시 문제점 등은 BMI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특히 외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맛과 가격이라

고 한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저체중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을 하는 이유에서는 BMI와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나냈는데(p<0.01) 편리

하기 때문에, 또는 습관적으로 라고 답한 그룹은 다른 그

룹에 비해 저체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외식시 선

택하는 메뉴는 양식을 먹는다는 그룹에서는 다른 그룹에 
비해 저체중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한식과 일식을 

선택한 그룹도 정상다음으로 저체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외식시 사용

하는 비용은 2,000에서 5,000원 사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BMI와는 유의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지 않았다.
BMI에 따른 배달식에 대한 식행동을 보면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식이 일식, 빵, 양식이라고 답한 

사람이 저체중의 비율이 높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는 않았다.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이유에서는 영양가

가 좋을 것 같아서 라고 답한 그룹에서 저체중의 비율이 
높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가족들이 배달식

을 먹을 때 많이 시켜먹는 음식은 중식이 가장 많았으나 
이들은 다른 그룹에 비해 정상체중의 비율이 높았고 가

족단위로 양식을 주로 시켜 먹는다는 그룹은 저체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산업의 발달과 생활패턴의 변화로 우리의 식행동은 아

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외식행동에 대한 연구

들은 현재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시기에 진행된 연구들

이 대부분이고, 또 생애주기에 따라 식행동의 양상이 많

이 다르므로 외식행동과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

는 BMI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본 연구는 외식의 횟수가 비교적 많은 대학생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나 생애주기별 대상자에 따라 비

슷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식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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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행동의 변화도 계속 연구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또
한 본 연구는 서울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

므로 연구결과를 다른 지역 대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

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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